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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살고있는바닷가를떠나상경하면
시골촌부는늘당혹스럽다.
차분하고조용한시골과전혀다른느낌

의 낯선 도시 풍경이 어쩜 당연한 일이기
도 하지만 우선 문명의 상징인 고층빌딩
숲 앞에서 기가 질리고 복잡한 도로를 가
득 메운 자동차와 버스터미널을 나서자마
자 거리에 넘쳐나는 인파에 또 한번 놀란
다.
거리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고간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지만 번화한 도심에 너울처럼 무리지어
오고가는사람들, 전철역사와터미널건물
앞에서봇물처럼쏟아지는사람들, 시골도
랑의 옹고지 떼처럼 교통신호를 기다리다
황급히길을건너며어깨를부딪치듯아슬
아슬하게스쳐지나가는사람들, 그리고 무
표정한얼굴에이어폰을꽂고무심히걷는
사람들, 그저 앞만 보거나 휴대전화기에
눈을떼지못하고어디론가부지런히걸음
을 옮겨가는 사람들, 이 도심의 모든 풍경
은언제나썰렁하고낯설기만한것이다. 
또 다른 풍경이 있다. 도심 지하철 부근

의 전경이다. 언제나 하루 온종일 낯선 사
람들이쉼없이드나드는역사부근엔삭막
한 도심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심금을
울리는 애잔한 대중가요도 들려오고 교회
의찬송가도들려오고심지어절간의목탁
소리도 가끔 들려온다. 그리고 어둔 계단

한 켠에 쭈그리고 앉아 동정어린 적선을
간절히 기다리는 초췌한 사람들의 모습도
접할수있다. 
그들에게눈길도주지않고전철에몸을

실으면그곳도북새통은역시마찬가지다.
낡은 카세트에서 들려오는 구성진 가락의
대중가요도있고, 절규처럼 외쳐대는간절
한 복음과 구원의 메아리도 있고, 탁한 바
닥을 헤집고 다니는 장애우도 가끔 만난
다. 또 차안 이동노점상들의 모습도 같다.
이렇게 지하전철 속의 사람 숲은 언제나
전쟁터같은치열한도시삶의현장이다. 
이 모든 것이 촌부에겐 이국같이 낯선

모습. 풍요로운 우리 사회의 그늘이 그곳
에 그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랑과 나눔이 무엇
보다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늘 아예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려 버리는 순간 정말 부
끄럽고당혹스럽다. 떳떳하지 못한자신에
대한자책감과비겁하다는생각을내내지
울 수 없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사라진
것이다. 정말춥고삭막한겨울이다. 
맹자의 공손추편(公孫丑篇)에 있는 말이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
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
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
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
면사람이아니다. ‘불쌍히여기는마음’은
어짐의극치이고, 부끄러움을아는마음은
옳음의극치이고, 사양하는 마음은예절의
극치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
의 극치이다.<無惻隱之心非人也無羞괒之心
非人也無辭讓之心非人也無是非之心非人
也. 惻隱之心仁之端也羞괒之心義之端也辭

讓之心괋之端也是非之心智之端也>
어느날누군가로부터선물로받은사진

집「우리가사랑해야하는것들에대하여」
에는우리들의지나온삶이고스란히담겨
있었다. 거리의 사람들, 까만 눈망울의 때
절은 아이들, 주름 깊은 노인의 모습 등에
서 까맣게 잊고 지낸 모습이 낯설지 않음
이 부끄럽다. 고무 옷으로 하반신을 감싼
장애우가길바닥을달팽이처럼쓸고갈때
옆을 스치는 이들의 무표정한 얼굴들, 그
사진을 바라보다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아프리카오지수단톤즈에온몸을던졌

던 고 이태석 신부님의 숭고한 사랑과 나
눔의 감동 다큐멘터리‘울지마 톤즈’를 기
억한다.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여러분의
온정을 주십시오.”외침에 어정쩡하게 몸
을돌려도망치듯지하도출구로빠져나온
행동에 스스로 화가 났다. 그 사진집의 무
표정한 얼굴들과 내가 무엇이 다른가. 선
뜻 나누지 못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지
못하고간절한소망을애써외면하고살고
있는자신의모습에자괴감을느낀다. 
이렇게 부끄러운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서 염치없지만 순후한 정이 넘치는 봄 같
이따뜻한시골풍경이그립다. 휴머니즘과
아카페적 사랑, 구도자의 열정이 꽃피는
그런사람사는세상이보고싶다.

측은지심이사라진내삶이부끄럽다

이선국 칼럼
칼럼위원, 시인(죽왕면장)

본적은 강원도 고성군(高城
郡) 토성면(土城面) 아야진리(我
也津里) 170번지이다. 선생은
1919년 8월 철원 도피안사(到
彼岸寺)에서 결성된 비밀결사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

團) 강원도단(江原道團)에 참여
하여크게활약하였다. 
애국단은도단(道團)·군단(郡

團)·면단(面團)을 조직한 다음
상해의 임시정부(굢時政府)와
연락을취하여지방에있어서의

독립운동 정세 및 인심의 동태
등을 애국단 본부에 보고하고,
상해임시정부로부터 오는 각종
명령, 즉 독립운동에 관한 문서
의 배포, 시위, 운동자금 모집
등을 실행하고, 또 조선독립 목

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즉시
행정 사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 등의 활동을 하였
다. 
애국단원으로 활동하다 체포

된선생은 1920년 11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
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
부에서는선생의공훈을기리어
196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
하였으며,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추서하였다.

出典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
처)』9集, pp, 990~1030
『강원도항일독립운동사(江原
道抗日獨立運動史』第 1卷, 光겖
會江原道支部,1991年, p.532.
註: 1. 1919년 鐵原愛國團員

으로 활약 朝鮮倂合史 479-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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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김형석(金亨錫) 당시44세

고성을빛낸호국인물 [12]

지난 5월 28~29일 이틀간 열린 제30회 고성
중·고총동문회체육대회에참석하여주신동
문가족여러분과내외귀빈및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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